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을 

해결한 소비자가 의료사고 배상 합의금 전액에 자신의 

사비를 더해 복지재단에 기부한 사연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와 소개해드립니다.

글_김미영 과장<피해구제국 의료팀> 소비자(최미숙)의 어머니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A 의원에서 2008년부터 혈액투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동정맥루(혈액투석을 위한 혈관통로) 부위의 감염과 투석 

시작 후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인해 투석을 중단하고 B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입원대기 중 의식이 저하되었고 검사상 뇌경색 의심 소견으로 인해 C 병원으로 재

차 옮겨졌습니다. 이후 염증수치 상승과 슈퍼박테리아 균이 검출되었고, 감염성 심내막염 

및 좌안 감염성 망막염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달 29일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소

비자는 감염 후 미흡한 조치 등으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며 타 기관을 통해 A 의원

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하였습니다. 

이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당 조정관의 도움

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합의금 700만 

원에 사비 3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신경 써주신 

  깊은 를 전합니다”

에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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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처를 잊고 따뜻함을 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 이미 다른 분쟁

조정 기관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진행과정에서 마음에 

상처와 실망감을 받아 그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 저보다 더 제 일처럼 도와주신 김미영 과장님을 통

해 어머니의 사망 원인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을 통해 배상된 합의금 700만 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

엇보다도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직면하고 또 다

른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실망과 상처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애써주신 그 마음을 담아 합의금 700

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밀

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게 된다면 사망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

키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애써주신 그 마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From. 신청인 최미숙

“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했고 나아가 손해배

상 여부를 떠나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건의 전말에 대

한 명확한 원인을 조사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부담감

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피신청인에게(의원 측) 접수통보 및 해

명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다시 해명촉구

서를 발송하면서 협조를 부탁했지만 ‘이미 과실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해명답변이나 자

료제출을 거부해 사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사를 진행하면서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게 되었기에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지라도 사건에 대한 의문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으로 진료기록 등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관

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동정맥루 감염이 발견됐을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과 감염을 인지한 이후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망으로까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고,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우리 원에서 권고한 대

로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인뿐 아니라 피신청인에게도 

장기간의 분쟁이 해결돼 제가 더 기뻤던 사건입니다.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

운 소비자의 입장뿐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억울

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rom.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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